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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고 싶은 모든 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인생에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은 신비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즐거웠다면,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따르는 기쁨을 위해 그분을 따르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부자인 여자와 사랑을 위해 결혼한다면, 누군가는 항상 자신이 돈을 위해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면, 사랑을 위해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는 좋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편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각한 재난, 심각한 고통스러운 병, 경제 재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십자가를 발견합니다.그러나 작은 일의 불편함이나 함께 사는 일상에서 매일 십자가를 찾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계획 변경, 사람의 어려운 성격, 가장 필요할때 고장 나는 작업 도구, 추위 또는 열 또는 소음, 오해, 그날 근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경미한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 ...
우리는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작든 크든 십자가는 평화와 기쁨을 안겨 줍니다.
…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잃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부를 얻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나무십자가를?”“제가 현미경에서 눈을 뗄 때, 제 시선은 검고 텅 빈 십자가를 응시하게 됩니다. 몸이 달리지 않은 그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곤해 막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는 다시 현미경에 눈을 대고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운 십자가가 그걸 지고 갈 두 어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 호세마리아, 길 277)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 현데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각 사람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진리를 처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가족에 대한 생각,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직업적인정직,결혼 생활,교육의 자유, 인간의 삶, 순결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떄로신중함이나 자선을 위해닥쳐야 하지만,겁쟁이 때문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이미지를 어디든지 반영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경에도,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싮기오.’
이산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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